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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VUI)는 인간에게 가장 친숙하고 편안한 인터페이스이다. VUI는 
이미 스마트폰에 적용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클라우드 및 AI 기술의 발전으로 VUI 적용 제품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VUI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스마트폰에서 사용되고 있는 VUI의 
이용 현황 및 사용자 인식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VUI 사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163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VUI의 사용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VUI의 인지도는 높지만 사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많은 
사용자가 음성 인식 속도, 반응 속도 및 작동 방법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호기심에서 VUI를 사용해봤지만 일부만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많은 사용자들이 기계에게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VUI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Voice User Interface (VUI) is the most familiar and comfortable interface to human.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cloud and AI technologies VUI has been applied to various product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VUI and to find the 
direction of future study by investigating the utilization status and user perception of the 
VUI of smartphone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63 college students using Google Form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recognition of VUI is high but the rate of usage is 
very low, and many users feel uncomfortable about the voice recognition rate, reaction speed 
and operation method. Most of the survey participants tried VUI out of curiosity, but only 
a small portion of them found it useful to continue to use it. Many participants disliked 
talking to machines and also did not want others to listen. The study results will guide 
future research efforts for improving the utilization of V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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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음성 인터페이스(Voice User Interface, VUI)

는 음성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기계가 인간의 

음성에서 의미를 분석하여 인간과 기계간에 상

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 방식이다

[20]. 음성 인터페이스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스마트폰, 자동차 네비게이션, 가전제품 등 이미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3]. 현재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IT 선도기업

들이 음성인식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환경에서 음성 인터페

이스를 활용한 스마트폰 조작, 음성검색, 자동 

통역, 인공지능 개인비서 등을 개발하며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음성 인터페이스는 인간 고유의 정보전달 

방식인 말을 사용하므로 별도의 훈련 없이 사

용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인터페

이스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13]. 또한 이동 중

이나 다른 작업을 하면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조작이 가능하므로 모바일 기기에 가장 적합

한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으며, 손 조작을 대

신 할 수 있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게 더욱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이러한 음성 인터페

이스의 장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6].

- 음성은 인간에게 가장 친숙하고 편한 정

보 전달 방식으로, 별도의 학습이나 훈련 

없이도 일상 제품의 복잡한 기능을 제어

하는 데 용이하다.

- 이동 시 정보 입력에 유리하여, 모바일 기

기 사용이나 운전 중 기기 조작 시 안전성

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화자의 음성을 통해 신원, 심리, 건강상태, 

언어 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개인별 서

비스 제공에도 적합하여, 보안 및 개인 인

증이나 언어 교정 및 외국어 교육에도 활

용될 수 있다

- 입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원

하는 정보의 입력과 검색이 가능하다

음성인식 기술은 1950년대에 시작되어 지속

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낮은 음성 인식

률로 대중화되지 못하고 특수한 용도에만 제

한적으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스

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의 확산과 클라우드 

인프라의 발전이 결합되어 빠른 속도로 발전

하고 있다[1, 16]. 2011년 애플(Apple)사가 음

성인식 서비스인 ‘시리(Siri)’를 스마트폰에 적

용하면서 음성 인터페이스가 급격이 확대 되

었으며, 최근에는 음성인식 기술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하여 개인비서 서비스나 좀 

더 효율적이고 개인화된 스마트폰 조작 기능

으로 발전하면서 누구나 쉽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터치하는 GUI 방식의 

인터페이스가 주된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말

로 지시를 내리면 인공지능이 음성인식 기술로 

인식을 해 처리하는 음성 인터페이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17]. 기존의 PC나 스

마트폰과 달리 각종 가전 기기와 사물을 제어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터치나 리모컨 조작보

다는 음성 제어가 훨씬 편리하며, 특히 웨어러

블 기기의 보급과 사물인터넷(IoT)의 발전에 

따라 음성 인터페이스 적용 제품은 더욱 빠르

게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스럽

고 편리하게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음성 인터

페이스의 성능이 향후 웨어러블 기기나 사물인



 스마트폰 음성 인터페이스의 사용 현황 및 사용자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31

터넷 적용 제품들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19].

이러한 음성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제품들의 

성공 여부는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 결

정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음성 

인터페이스를 자연스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가장 보급이 많이 되

어있는 스마트폰의 경우 사용자들의 음성 인

터페이스 사용이 기대만큼 많이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15], 이는 기존의 터치나 

키보드, 마우스 등의 인터페이스에 비해 사용

성 측면이나 사용자 수용도 면에서 아직 부족

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성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음성인식 기술의 개발이나 사용성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으며[4, 5, 

11, 14, 18], 음성 인터페이스의 사용 현황이나 

사용자들의 반응에 대한 조사 등은 이루어지

지 않아 현재 음성 인터페이스 기능에 대한 사

용자들의 수용도와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2011년 애플이 시리(Siri)를 

아이폰에 적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음성 인터페

이스가 일반에게 보급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

직까지도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음성 인터페이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서는 현재 음성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들

의 인식과 반응, 활용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

한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에게 가장 널리 보

급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음성 인터페이스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음성 인터페

이스 사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을 파악하

고 향후 음성 인터페이스의 개선 및 활용 확대

를 위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음성 인터페이스 적용 현황

음성 인터페이스가 본격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되기 시작한 분야는 CTI(Computer Tele-

phony Integration) 분야로,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상담원이나 ARS의 키패드를 

대신하여 증권정보, 금융, 자동교환 서비스 등

에 적용되어 왔다[12]. 연속발성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음성 구술 소프트웨어는 의료기록을 

위한 의료용 서비스, 법원 속기록을 자동 생성

하는 서비스 등 특정 전문분야의 기록 생성용

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음성 인터페이스가 

일반인에게 많이 사용되기 시작은 것은 차량

용 인터페이스이다. 운전하는 상황에서 차량 

내의 AV 시스템, 내비게이션, 공조장치 등을 

조작하기 위한 음성 인터페이스는 안전과 편

리성 면에서 장점이 많아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음성 인터페이스가 일반인들에게 급격히 보

급된 것은 애플이 2011년 iOS에 시리(Siri)라

는 음성인식 서비스를 탑재하면서부터 시작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구글 뿐만 아니라 삼

성과 LG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사의 

스마트폰에 고유의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하여 

왔다. 스마트폰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문자 

입력이 불편하고 특히 이동 중에 사용하는 상

황이 많아지면서 음성 인터페이스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폰의 조

작이나 음성검색 서비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람 말의 맥락을 이해하고 학습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음성인식 기반 인공지

능 개인비서 서비스 등의 정보서비스가 빠르

게 개발되고 있다. 

애플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인 시리

(Siri)는 사용자가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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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해석해서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에 설

치되어있는 앱들을 이용하여 검색하여 그 결

과를 보여주거나 앱을 실행한다. 2011년 10월 

아이폰4S와 함께 발표됐으며, 시리는 애플 자

체 기능으로 iOS 운영체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

고 한국어를 포함한 15개 국가의 언어를 지원

하고 있다.

구글은 기존의 구글 나우(Google Now)와 

구글 음성 인식 서비스를 결합하여 음성 명령

에 따른 개인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

글 나우는 2012년 안드로이드 4.1 젤리빈에 처

음 등장하였으며 일반 명령 수행 기능뿐만 아

니라 사용자의 검색 및 앱 사용 패턴 등 스마트

폰 사용 패턴이나 사용자 위치 등에 기반한 개

인화된 음성인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

해 사용자 명령 이전에 사용자 사용 습관을 분

석, 예상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구글 나우는 안드로이드 및 iOS 운영체제 스마

트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Cortana)는 2014

년 윈도우폰 8.1부터 탑재된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개인비서 서비스이다. 코타나는 애플

의 시리와 비슷한 기능으로 음성 명령을 받아 

명령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방식이다. 개인 최

적화 서비스와 능동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거주 지역을 기반으로 한 뉴스를 

제공하고, 날씨 관련 브리핑도 가능하다. 안드

로이드, iOS, 윈도우폰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아직 한국어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8].

최근에는 중국의 바이두(Baidu)도 영어와 

중국어를 이해하는 음성인식 서비스를 개발하

여 제공하고 있으며, 음성인식 정확도에서 애

플이나 구글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다

[10].

삼성은 2012년 갤럭시 S3에 ‘S보이스’라는 

음성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였으며, 통화, 알람,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스마트폰 기능을 음성으

로 조작할 수 있다. 단순하고, 기계적이지만 하

드웨어를 제어하는 기능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G도 G4에서부터 ‘Q보이스’라는 음성 인터

페이스 기능을 탑재하여 왔으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LG의 스마트 TV에도 적용되고 있다. 

팬택은 ‘스마트보이스’라는 이름으로 음성 인

터페이스를 탑재하고 있으며, 삼성, LG, 팬텍

의 음성 인터페이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수준은 아니고 단순히 스마트폰 기기를 조작

하는 수준의 기능이다. 

스마트폰 제조사 이외에 인공지능을 접목

한 음성 인터페이스 적용 제품으로는 아마존의 

에코(Echo), 영어교육 로봇 뮤지오(Musio), 비

브랩스(Viv Labs)의 비브(Viv), 사운드하운드

(SoundHound)의 하운드(Hound), 클래러티 랩

(Clarity Lab)의 루시다(Lucida) 등이 있다[7]. 

그 외에도 최근에는 알람시계, 장난감, 스마

트워치, TV, 스피커, 전구 등 다양한 제품들에 

음성 인터페이스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상황

이다[9]. 

3. 연구 방법

스마트폰 음성 인터페이스 사용 현황과 사

용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조사

를 실시하였다. 대학과 대학원생 166명을 대상

으로 Google Forms를 사용하여 설문을 수행

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평균연령 

22.7세, 남자 104명과 여자 62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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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는 음성 인터페이스 기능이 적용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토의

설문 참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제조사 분포는 <Figure 1>과 같다. 삼성과 애

플사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LG와 기타 

펜텍, Sky, KT 제품이 포함되었다. 애플을 제

외한 모든 스마트폰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로 구글의 음성 인터페이스 기능을 갖추고 있

는 제품들이다. 

 

<Figure 1> Manufacturing Company 

of the Using Smartphone

스마트폰에 음성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Figure 2>와 

같이 86.7%가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13.3%

의 응답자는 음성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 20대 대학생들의 

13.3%가 음성 인터페이스 기능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결과를 볼 때 연령대가 높은 사용자 계

층에서는 음성 인터페이스를 전혀 모르고 있

는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들이 터치 인터페이스의 스마트폰 사용에 어

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6] 음성 

인터페이스는 고령자들에게 더 편리한 인터페

이스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음성 인터페이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본 질문에서 음성 인

터페이스에 대해 모르고 있는 응답자들은 제

외하고 알고 있다는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들을 진행하였다.

 <Figure 2> Whether Know that Your 

Smartphone has the 

Voice Interface

스마트폰의 음성 인터페이스 기능에 대해 얼

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Figure 

3>와 같이 ‘그런 기능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비율이 

28.4%, ‘한 두 번 사용해본적은 있으나 사용법을 

모른다’는 비율이 17.6%, ‘사용법은 알고 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0.5%로, 전체

의 86.5%의 사용자가 음성 인터페이스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3.5%

의 사용자만이 가끔 또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에 음성 인터페이스 기능이 

적용되어 보급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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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use of Voice Interface with Smartphone

음성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매우 적

다는 사실과, 특히, 사용법을 알고 있는데도 거

의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40.5%나 된다는 것은 

현재 스마트폰의 음성 인터페이스 기능이 활용

되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음성 인터페이스의 활용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3> How Much do you Know 

about the Voice Interface 

Capabilities of a 

Smartphone?

음성 인터페이스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었

는지에 대한 질문에 <Figure 4>와 같이 55.6%

로 가장 많은 비율이 단순히 심심해서 호기심

에 사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전화번

호부나 주소록 검색 23.8%, 전화 걸기 받기 22.2%, 

인터넷 검색이 17.5%, SNS와 메모작성, 스케

줄 검색 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기타 알람설정이나 날씨 확인 등을 위해 사

용했다는 응답이 20.6%였다. 이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는 음성 인터페이스가 대

부분의 사용자들에게 호기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비율은 낮

게 나타났다. 특히 게임에 음성 인터페이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2] 

이미 음성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게임들이 있

음에도 게임에 음성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경

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직 음성 인터페이스가 

오락 분야에서는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음성 인터페이스를 주로 사용하는 

상황을 물어보았는데 <Figure 5>와 같이 상황

에 관계없이 사용한다는 응답이 49.2%였고, 다

른 작업을 할 때와 운전할 때 등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이한 것은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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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ituations Using the Voice Interface

<Figure 6> Even when You can Use 

Your Hands, do You Use 

the Voice Interface?

<Figure 7> Do You Think Voice Interface 

is more Convenient than 

Hand Operation?

사용한다는 응답이 24.6%로 기계에 말하는 걸 

남이 듣는 상황을 불편하거나 어색하게 느끼

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는 음성 인터

페이스의 적용 제품이나 사용 환경을 신중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타로는 음악 곡명을 검색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타이핑이 귀찮을 때 사용한

다는 응답 등이 있었다.

손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음성 인터

페이스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Figure 

6>과 같이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음

성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54.4%로 

아직까지 음성 인터페이스가 일반적인 인터페

이스로 활용되거나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인터페이스 방식을 대체할 수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igure 7>과 같이 음성 인터페이스가 손 

조작보다 편리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

우 편리하다’ 4.12%, ‘편리하다’가 8.2%로 편리

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2.3% 밖에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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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Reason why Using the Voice Interface

<Figure 9> The Reason Why do not Use the Voice Interface

반면, 불편하다는 비율이 42.5%로 아직까지 음

성 인터페이스의 사용성에 개선되어야 할 점

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음성 인터페이스의 사용성 개선에 

대한 연구들이 더 많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8>은 음성 인터페이스 기능을 사

용했던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단지 호기심 차

원에서 해봤다는 응답이 69.2%나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손을 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용

한 경우가 13.8%이고 손조작보다 재미있어서

가 10.8%였다. 손조작보다 편리하거나 빨라서 

음성 인터페이스를 사용했다는 응답은 15.4% 

밖에 되지 않았고, 이는 아직 음성 인터페이스

가 기존의 GUI 방식의 터치 인터페이스를 대

체할 방식으로 활용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

고 사용성 개선과 사용자들의 수용에 좀 더 시

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Figure 9>와 같이 ‘입력 오류가 

많아서’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손조작이 익숙하고 편해서’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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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조작보다 느리고 답답해서’ 24.6%, ‘사용이 

불편해서’ 23.1%, ‘사용법을 몰라서’ 15.4%로 

음성 인터페이스가 손조작 방식에 비해 사용

성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사람이 듣는 게 싫어서’ 21.5%, ‘기

계에게 말하는 게 싫어서’가 6.2%로 나타난 것

은 음성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거부

감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음성 인터페이스 적용 제품의 설계에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Figure 10>은 향후에 음성 인터페이스 기

능을 사용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로 ‘현재 수준이면 사용하지 않겠다’ 26.0%, ‘기

능이 개선된다면 사용하겠다’ 32.9%로 현재 음

성 인터페이스 기능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

으며 사용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Figure 10> Willing to use the Voice 

Interface in the Future?

현재 스마트폰 음성 인터페이스의 문제점이

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은 주로 인식 오류에 대

한 개선 요구와 오류 발생 시 수정이 매우 불편

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음

성인식 기능의 인식율이 상당히 높게 발표되

고 있으나 영어에 비해 한국어의 인식률이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사용자 음성의 개인

적 차이나 사용 방법에 대한 학습에 의해 인식

률이 높아질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사용자들

이 한 두 번 사용해보고 인식률이 낮다고 판단

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많은 것으

로 생각된다. 

음성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 손을 사

용하는 게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대기 상태에서 명령어만으로 음성 인터페이스

를 작동 시킬 수 있는 Voice activation기능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용자 들이 많은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사용 어플리케이션(App)에 따라 

모든 기능이 음성 명령으로 다 조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손과 음성을 같이 사용해야 하

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불만들이 제기

되었다. 이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음성 인터

페이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

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음성 인터페이스의 활

용 확대를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음

성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UX)을 고

려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인식 오

류가 발생했을 때 음성만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이 오래 걸리는 점이 큰 불만 요소로 작용하였

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과 더불어 어느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되나 사용성 측면에서 손조작 방식에 비해 

오류수정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는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기타 주변 소음이 있을 때 사용이 불편하다, 

반응이 느리다, 마침표나 느낌표 같은 문장 부

호 또는 이모티콘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한 불만들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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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스마트폰의 음성 인터페이스 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음성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비율이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음성 인터페이스 기능이 있음을 대부분 

알고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도 음성 인터페이스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의미한다. 음성 인식률이 많이 향상 되

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사용자들이 수용하기에

는 불편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음성 인터페이스를 자주 사용하는 사

용자들은 음성 인터페이스가 편리하다고 응답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방법에 익숙해지

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음

에도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한 두 번 사용해보

고 불편하다고 인식해서 더 이상 사용하려 하

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향후 음성 인터

페이스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쉽

게 접하고 익숙해질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의 경우 음성 인터페이스에 대한 시각적 정

보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 음성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직접적으로 전달하

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적 접근

에 대한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아직까지 음성 인터페이스의 사용성에 부족

한 점이 많고 기계에게 말을 하는게 어색하고 

익숙지 않은 점도 있지만 향후 음성 인터페이스 

적용 제품이 다양화 되고 웨어러블 기기 등이 

보급됨에 따라 음성 인터페이스의 사용은 필연

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쉽고 

친숙하게 음성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하려면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현재 수준에서 음성 인식률

을 높이고 반응 시간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한 

기술적 연구도 필요하지만 사용자들의 음성 인

터페이스에 대한 거리감과 부정적 인식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하

고 유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설계와 음성 

인터페이스에 적합한 상황(Context)을 고려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등 인간공학적 접근도 필

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가 그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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